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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 5분 발언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개선 방안 제언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15일(월),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

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한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연간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

예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과 구조적 혼선 속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닌 대구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 10월, 문화재단·관광재단·오페라하우스·미술관 

등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하지만 조직 진단 없이 통합이 밀어

붙여지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 간 충돌과 독립성 훼손, 관광 분야

와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 전횡, 셀프 승진, 잦은 해외출장 등 운영 전반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진흥원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기초예술 및 청년

예술인 지원도 약화됐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점

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진흥원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재정비돼야 하며, 예술과 행정의 

전문성이 충돌하지 않는 구조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정일균 의원은 “문화도시 대구의 품격을 다시 세우겠다는 시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기초예술이 

살아 숨 쉬고, 청년예술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화행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